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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구민들의 휴식공간인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

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추진에 대하여 확고히 반대함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고려대학교가 1,110명 수용 규모의 학생 기숙사를 5층 건물 6개 동으로 

개운산 근린공원 내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행복 쉼터인 근린공원이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파괴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함임.

○ 고려대학교의 개운산 근린공원 내 기숙사 건립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확고한 반대의지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임.

3. 송부처 : 교육부, 서울특별시, 고려대학교, 성북구.

4. 결의문(안) : 별첨 참조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안)

  개운산 근린공원은 우리 성북구 중심에 위치한 도심 속의 숲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성북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연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개운산 근린공원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성북구민과 인근 주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산책하는 곳이자 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을 어루만져주는 행복 쉼터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 

되어서는 안되는, 우리 모두가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성북구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지역주민과 상생해야 할 고려대학교는 수만여명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운산 근린공원 내에 5층 건물 6개동 1,11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건립을 추진

하고 있어, 개운산 근린공원은 자연경관과 환경 파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개운산 근린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북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성북구민들의 자연휴식처이자 안식처를 빼앗는 행위일 것이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은 50만 성북구민의 의사와 배치되고 반환경적인,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고려대학교는 성북구민이 반대하는 개운산 근린공원 내에 기숙사

건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1. 성북구청은 개운산 근린공원의 자연경관과 환경 보존 및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2014.   1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